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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월  교무금   2 월  지출액   총잔액    
$382.7 - $2491.34 

얼마 전, 저는 박사과정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 최종심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. 

갖가지  감정이 한꺼번에 일면서 지난  4 년 반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. 생각해 

보면, 제 능력 보다는 그 외의 것들로 인해 여기까지 온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. 좋은 

지도교수를 만나고,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지지를 받고, 건강에 큰 문제없이 지난 

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. 이는 분명 하느님께서 

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중간 과정에서 힘들었던 시간조차도 지나고 나면 감사한 

시간이었습니다. 더욱 더 나를 굳건히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

앞으로 어떻게 하느님께 보답을 하며 살아야 할 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. 하느님께서 

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어떤 모습이고 그런 세상에서 저한테 어떠한 역할을 바라고 계실까요? 

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기에 저에게 이토록 큰 선물을 주셨을까요? 앞으로 열심히 고민해봐야 할 

것 같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이보라엘리사벳  

"시온아, 두려워하지 마라.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."   
주 너의 하느님, 승리의 용사께서 네 한가운데 계시다. 그 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
즐거워하신다.   
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 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.   
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.  
 

스바니야서 3, 16-18.  
 

주요 교리  
하느님께서는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기를 바라십니다. 이 사순 시기를 
‘은혜로운 회개의  때’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뉘우쳐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라는 
뜻이 담겨 있습니다. 오늘 복음에서 자비로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작은아들의 모습처럼, 
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청합시다. 
 



공지사항    
-  바오로 구역 모임: 3월 15일 (미정), 3월 29일 (미정)  
-  요셉 구역 모임: 3월 15일 (미정), 3월 29 (미정)  
-  마테오 구역 모임: 3월 8일 (신 현주 프란체스카 자매님 댁), 3월 22 (권 성태 베드로 형제님 댁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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